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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ithout  knowing What's  bur ied
< 무 엇 이  묻 혀 있 는지 도  모 른  채  >

주 변 을  둘 러 보 면  눈 길 이  닿 는  곳 마 다  인 간 의  욕 심

으 로  일 궈 낸  인 위 적 인  풍 경 과  마 주 하 게  된 다 .  아 름 답 거

나 ,  희 귀 하 거 나 ,  마 음 의  안 정 을  준 다 는  명 목  아 래  가 볍 게  

소 비 되 는  자 연 물 들 은  유 행 이 란  흐 름  속 에  휩 싸 여  일 렁 이

기 도  하 고 ,  허 상  속 에  반 짝 이 며  존 재 했 다  사 라 지 기 를  반

복 한 다 .  이  과 정 을  따 라  관 찰 하 다  보 면  기 존 에  알 고  있 던  

존 재 가  갑 자 기  생 소 하 게  느 껴 지 는  미 시 감 [未視感 ] 에  사 로

잡 힐  때 가  있 다 .  그 것 은  나 를  불 편 하 게  하 기 도  작 가 로 서

의  본 능 을  자 극 하 기 도  한 다 .  길 을  걸 으 며  마 주 하 는  풍 경

들 ,  플 랜 테 리 어  알 고 리 즘 의  희 귀  식 물  이 미 지 를  스 크 롤

하 며  장 바 구 니 에  담 거 나 ,  위 시 리 스 트 에  찜  해 놓 기 를  반

복 하 는  과 정  속 에 서  불 현 듯 ,  그 리 고  끊 임 없 이  이 어 지 는  

수 많 은  의 문 을  재 료  삼 아  작 업 했 다 .  인 간 의  욕 심 으 로  일

궈 낸  풍 경 들 을  통 해 ,  자 연 이  주 는  아 름 다 움  뒤 에  감 춰 지

고  버 려 진  본 질 의  존 재 들 을  재 조 명 하 여  경 각 심 을  일 깨 우

는  메 시 지 를  던 지 고  싶 다 .

LEE SUN MEE



식매장    | 2023 | 장지에 채색 | 72.7 X 50.5cm



Gardenning Kit    | 2023 | 장지에 채색 | 



그저 운이 나빴을 뿐    | 2023 | 장지에 채색 | 53.0 X 45.5cm



악취의 근원    | 2023 | 장지에 채색 | 53.0 X 45.5cm



 

실 제 로  맞 닥 트 린  불 쾌 한  광 경 으 로 부 터  시 작 된  두  작

품 은  쥐 를  잡 기  위 해  설 치 한  쥐 덫 에  의 도 치  않 게  잡 혀  불

운 한  죽 음 을  맞 이 한  존 재 로 부 터  시 작 된 다 .  끈 적 이 는  덫  위

에  싸 늘 하 게  식 어 가 는  생 명 의  온 기 와  처 절 한  몸 부 림 을  대

변 하 듯  끈 끈 하 게  뒤 엉 킨  잔 해 의  깃 털 들 을  직 관 하 게  된  찰

나 의  순 간 ,  마 음 속 엔  죄 책 감 ,  안 타 까 움 ,  그 리 고  체 념 과  부

질 없 는  애 도 의  감 정 이  휘 몰 아 쳤 다 .  인 간 의  영 역 을  침 범 한  

불 필 요 한  존 재 .  인 간 은  최 상 위  포 식 자 의  이 름 으 로  생 명 의  

생 과  사 를  좌 지 우 지 할  수  있 는  권 리 가  있 는  것 일 까 ?  내 가  

느 낀  이  불 편 하 기  그 지 없 는  감 각 들 을  직 시 하 고  완 전 한  형

태 의  이 미 지 로  표 출 해  냈 을  때  나 는  비 로 소  해 방 될  수  있

을 까 ?

내 가  바 라 보 는  형 형 색 색 의  아 름 다 운  풍 경 에 서  파 생 된  

불 편 한  감 각 의  지 점 들 이  내  작 업 의  근 원 이 자  원 동 력 임 을  깨

닫 게  된 다 .   [ 악 취 의  근 원 ]  |  [ 그 저  운 이  나 빴 을  뿐 ]  은  어

느  날 의  불 쾌 한  경 험 이  준  불 쾌 한  감 정  속 에 서  파 생 된  파 편

이 다 .

아 름 다 움  뒤 에  존 재 하 는  인 간 의  욕 망 으 로  얼 룩 진  풍 경 들 을  끊 임 없 이  기 록 하 고 자  한 다 .

[ 악 취 의  근 원 ]  |  [ 그 저  운 이  나 빴 을  뿐 ]  |  2 0 2 3



풍요 속의 빈곤    | 2023 | 장지에 채색 | 90.9 X 60.6cm 달팽이 출몰구역    | 2023 | 장지에 채색 | 90.9 X 60.6cm





끈끈하다 못해 끈적이는 땅    | 2023 | 장지에 채색 | 60.6 X 60.6cm



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시오    | 2023 | 장지에 채색 | 130.3 X 80.3cm

담 고 자  하 는  의 미 를  함 축 적 이 고  직 관 적 으 로  

표 한 한  이  작 품 은  개 인 의  고 유  영 역 인  ‘ 정 원 ’ 을  모

두 가  바 라 볼  수  있 는  낮 은  울 타 리  안 으 로  배 치 하 여  

보 는  이 로  하 여 금  저 마 다  상 상 해 보 고  탐 미 [眈美 ] 하

는  낯 선  감 각 을  유 도 한 다 .  경 계 선  너 머  이 웃 의  정

원 을  엿 보 며  탐 하 는  행 위  속 에 서  자 연 이  주 는  순 수

한  아 름 다 움 은  감 춰 진 다 .  관 상 의  욕 심 으 로  이 루 어

진  인 위 적 인  정 원 을  큰  틀 로  잡 고  불 확 실 하 게  수 집

된  내 면 의  이 미 지 를  나 만 의  관 점 과  색 채 로  재 구 성

하 여  작 업 했 다 .

[ 이 웃 의  것 을  탐 내 지  마 시 오 ]  |  2 0 2 3



관심 없는 척    | 2023 | 장지에 채색 | 41.0 X 24.5cm

힐끗힐끗    | 2023 | 장지에 채색 | 41.0 X 24.5cm

관망하는 눈    | 2023 | 장지에 채색 | 27.5 X 19.0cm

⇧

⇧

⇧



숙련된 채집활동    | 2023 | 장지에 채색 | 162.2 X 97.0cm



 

보여주기식 정원 가꾸기    | 2023 | 장지에 채색 | 116.8 X 72.7cm옮겨심기 좋은 날    | 2023 | 장지에 채색 | 90.9 X 60.6cm



 

파인애플 키우기가 유행이라길래    | 2023 | 장지에 채색 | 90.9 X 60.6cm유행이 지났고 건너편 이웃이 따라 샀으므로    | 2023 | 장지에 채색 | 116.8 X 72.7cm



한바탕 벌초를 한 남자    | 2023 | 장지에 채색 | 72.7 X 50.5cm



 

인멸    | 2023 | 장지에 채색 | 90.9 X 60.6cm



[무엇이 묻혀있는지도 모른 채] 개인전 전시전경 










